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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 아마사를 큰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14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벧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15 이에 그들이 벧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②

16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③

18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20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④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이다 하고
22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